
II. 國內 保險産業의 成長推移와 金融産業에서의 位置

1. 國 內 保 險産 業의 成長 推移

가 . 總資産 및 收 入保險料

1960년대 우리나라 경제는 두 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성공적

으로 추진됨에 따라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국민경제의 급

속한 성장과 소득증가로 보험산업도 존립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특

히 정부가 1962년 12월 제정한 국민저축조합법상 생명보험회사를 법

적강제저축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생명보험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은 단체저축성보험을 통하여 시장확대를

도모하였으나 국민의 인식부족과 보험회사의 공신력 취약,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인한 상품 경쟁력 열세로 은행에 비하여 성장이 저조

하였다.

이와 아울러 보험감독당국은 보험사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금융기관

담보물건의 화재보험금융풀제도를 1964년 4월 16일부터 시행토록 하

였으며 과다경쟁을 배제한다는 의미에서 조달청 도입물자에 대한 해

상보험에 대하여도 원보험회사들이 공동풀을 결성하여 인수토록 하였

다.1)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내경제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고도성장을 지속하게 되고 보험산업도 고성장세를 지속하였

다. 1970년 1.07%에 불과했던 보험침투도는 1980년에 이르러 2.70%로

2배이상 증가하였고 보험산업의 총자산도 1970년에는 524억원에 불과

했으나 10년만에 30배이상 증가하였으며, 수입보험료도 34배 이상의

성장을 시현하게 되었다. 일반은행의 경우에도 정책금융의 발달로

1) 보험감독원, 『2000년대의 보험산업전망』, 1990.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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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는 총자산규모가 22배정도 증가하였다. 특히 1977년 보험

산업의 근대화를 위하여 보험관계법률이 보험업법으로 통합·정비되

고 보험금 지급절차의 개선, 보험약관의 간소화, 생명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도입 및 보험산업의 국제화 등 획기적인 제도개편이 단

행됨에 따라 보험산업의 급속한 성장기반이 마련되었다.

1980년대의 우리나라 경제는 국제경제의 소위 3低현상에 힘입어 수

출시장의 호황에 따른 고도성장을 지속함으로써 보험산업도 양적으로

나 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서의 위치를

보다 확고히 하였다. 보험침투도는 1980년 2.70%에서 1990년에는

11.7%로 대폭 증가하였고 보험산업의 총자산 규모는 1990년에는 35조

8,377억원으로 10년 전에 비하여 22배, 수입보험료는 1990년에는 19조

6,332억원으로 20배정도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동

기간동안 일반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5배정도 증가하는데 그쳐 보험산

업의 성장은 1980년대에 들어 은행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였다.

한편 1980년대 중반에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국내 보험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이 가속화되어 1985년 9월 미국이 국내 보험시장에 대

한·미 통상법 제301조 조사를 개시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1986

연중 최소 1개 이상의 미국 생보사 지점설립을 허가하고 추가적으로

자격 있는 미국 보험회사의 진출을 허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

라 마침내 1986년 11월 미국 CIGNA계열의 LINA사가 내허가를 받은

후 1987년 4월 본허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그후 ALICO,

AFLAC, Pru dential 등의 외국 보험사가 국내시장에 진출하였다. 또한

국내 생보사들의 신설도 활발히 이루어져 1988년초 지방생보사의 설

립을 계기로 합작생보사, 전국규모의 순수 내국생보사, 후발 지방생보

사들의 설립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80년대 중반

이후 3개의 외국사 지점이 진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생명보험에 비해

외국사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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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도 국내 보험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수입보

험료 기준으로 세계 6위( 98년에는 7위로 하락)의 보험대국이 되었고

보험침투도도 세계 2위에 이르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총자산 및 수입보험료 규모는 1998년 현재 각각 115조원, 61조원 규

모로서 지난 1990년에 비해 3배 정도하여 1980년대의 증가율에는 미

치지 못하지만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표 Ⅱ -1> 국 내 보 험 산 업 성장 추 이

(단위 : %, 억원)

구 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8 증가율

보험침투도 1.07 1.44 2.70 6.41 11.7 12.3 13.5 -

총자산

생보 267 1,055 9,888 69,215 310,017 696,767 922,985 33.8
손보 257 1,013 6,079 12,360 48,360 127,114 224,295 27.4
계 524 2,068 15,967 81,575 358,377 823,881 1,147,280 31.6

수입
보험료

생보 146 665 6,036 39,872 160,436 352,880 463,904 33.4
손보 143 743 3,877 10,280 35,896 109,244 142,536 28.0
계 289 1,408 9,913 50,152 196,332 462,124 606,440 31.4

일반은행총자산 10,120 47,731 232,701 481,264 1,205,463 2,692,631 4,354,861 24.2

註 : 1)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는 보험산업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정도

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GDP에 대한 수입보험료의 백분율로 나타냄.
2) 일반은행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합계임.

資料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년호.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1999. 6.

그러나 이와 같은 외형성장에 비해 내적으로는 불합리한 경영방식

과 낮은 경영효율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1990년대 들어서 자유화,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편승하여 보험

시장의 대내외 개방과 금융자유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보험시장 환경은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97년

말 IMF 구제금융과 관련하여 이러한 자율화 추세는 급속히 추진되고

있으며,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라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재무상태

가 부실한 4개의 생보사가 지난 1998년에 대형 생보사로 계약이전방

식으로 퇴출되었고, 손해보험산업의 경우에도 2개의 보증보험사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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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보증사로 합병되는 등 보험산업의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

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 . 募集組 織

보험산업의 성장과 함께 1987년부터 시작된 보험산업의 대내외 개

방정책으로 인하여 보험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본격적인 경

쟁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점포, 모집인, 대리점 등 보험모집조직도 성

장세를 보였다.

<표 Ⅱ -2 > 국 내 보 험 산 업 모 집 조 직 성장 추 이

(단위 : 개, 명, %)

구 분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증가율

점포수

생보 2,005 5,404 5,345 14,819 13,561 11,379 8,666 8.5
손보 801 1,188 2,370 3,686 4,556 4,465 4,051 9.4
계 2,806 6,592 7,715 18,505 18,117 15,844 12,717 8.8

모집인수

생보 86,127 172,575 245,794 349,206 323,966 293,398 246,193 6.0
손보 10,650 17,630 44,863 91,942 115,829 102,732 87,776 12.4
계 96,777 190,205 290,657 441,148 439,795 396,130 333,969 7.1

대리점수

생보 - 28 2,160 8,862 9,930 11,177 11,106 58.4
손보 1,566 11,499 24,068 38,252 46,385 51,823 51,073 21.4
계 1,566 11,527 26,228 47,114 56,315 63,000 62,179 13.8*

註 : * 1985∼1998년의 연평균증가율임.
資料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년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연보』, 각년호.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각년호.

국내 보험사들의 점포수와 모집인수는 1995년까지 매년 급속한 성

장세를 보이다가 1996년 이후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7년말 IMF

체제에 돌입하면서 보험사들이 외형성장을 지양하고 내실위주의 경영

전략을 취함에 따라 부실점포 및 모집인들을 대거 정리함으로써 수적

인 면에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998년 현재 3년전인 1995년에 비

하여 점포수는 약 6,000개, 모집인수는 약 10만명이 감소하였으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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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대리점수는 15,000개 이상 증가하여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다 . 收益性

1) 當期純利益 推 移

보험사의 수익은 보험영업수익, 자산운용수익, 기타수익의 크게 3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보험영업수익은 보험사의 직접적인 보험업무로

부터 얻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보험료, 재보험료, 책임준비금

환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자산운용수익은 자산운용에 따른 수익을

말하며, 기타수익은 상기 이외의 수익을 말하는 것으로 영업외이익

및 특별이익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보험사의 비용도 보험영업비용, 자

산운용비용, 기타비용의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험영업비

용은 보험사의 직접적인 보험업무 수행에 따라 지출되는 것으로서 지

급보험금(해약환급금 포함), 사업비, 책임준비금 적립 등이 포함되며,

자산운용비용은 자산운용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 기타비용

은 상기 이외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영업외비용 및 특별손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내 생보사들의 총수익중 보험영업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에는 93.0%에 이르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8년에는

77.4%에 이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자산운용수익의 비중은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있

다. 손보사의 경우에는 보험영업수익의 비중이 최근 10년동안 90% 내

외를 차지하고 있어 생보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업무의 다각화가 이루

어지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손보사의 경우에는 생보사에 비하여 비운용자산의 비중이 높

아 총자산수익율이 최근 10년간 평균 2% 정도 낮은 상황이어서 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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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3> 국 내 보 험 산 업 수익 및 비 용 추 이

(단위 : 억원)

구 분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생
명
보
험

총
수
익

보험영업
13,116
(88.9)

92,082
(93.0)

160,619
(83.7)

353,856
(84.3)

383,333
(83.4)

491,424
(82.0)

488,187
(77.4)

자산운용
1,599
(10.8)

6,870
(6.9)

31,231
(16.3)

65,301
(15.6)

75,836
(16.5)

90,959
(15.2)

100,462
(15.9)

기 타
37

(0.3)
15

(0.1)
133

(0.1)
431

(0.1)
359

(0.1)
16,941

(2.8)
42,416

(6.7)
계 14,752 98,967 191,983 419,588 459,528 599,324 631,065

총
비
용

보험영업 14,527 98,979 188,474 417,454 445,849 581,557 556,021
자산운용 123 576 2,851 7,236 8,201 19,731 65,439
기 타 47 97 507 3,395 4,049 6,234 49,273

계 14,697 99,652 191,832 428,085 468,099 607,522 670,733

수
지
차

보험영업 -1,411 -6,897 -27,855 -63,598 -72,516 -90,133 -67,834
자산운용 1,476 6,294 28,380 58,065 67,635 71,228 35,023
기 타 -10 -82 -374 -2,964 -3,690 10,707 -6,857

계 55 -685 151 -8,497 -8,571 -8,198 -39,668
법 인 세 8 7 164 6 13 256 543
당기순이익 47 -692 -13 -8,503 -8,584 -8,454 -40,211

손
해
보
험

총
수
익

보험영업
3,480
(81.9)

8,518
(89.4)

30,772
(89.1)

98,392
(91.0)

123,609
(90.9)

150,579
(89.1)

138,664
(86.4)

자산운용
596

(14.0)
827

(8.7)
3,636
(10.5)

8,908
(8.2)

11,862
(8.7)

16,008
(9.5)

19,869
(12.4)

기 타
171

(4 .0)
179

(1.9)
137

(0.4)
800

(0.7)
551

(0.4)
2,463
(1.5)

1,879
(1.2)

계 4,247 9,524 34,545 108,100 136,022 169,050 160,412

총
비
용

보험영업 3,918 9,553 33.278 105,293 133,662 173,393 159,819
자산운용 193 126 496 1,144 992 3,824 10,957
기 타 51 194 152 270 678 1,499 4,589

계 4,162 9,873 33,926 106,707 135,332 178,716 175,365

수
지
차

보험영업 -438 -1,035 -2,506 -6,901 -10,053 -22,814 -21,155
자산운용 403 701 3,140 7,764 10,870 12,184 8,912
기 타 120 -15 -15 530 -127 964 -2,710

계 85 -349 619 1,393 690 -9,666 -14,953
법 인 세 10 23 171 65 128 250 999
당기순이익 75 -372 448 1,328 562 -9,916 -15,952

資料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년호.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199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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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지는 보험영업수익에서 보험영업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국내

생보사 및 손보사 모두 보험영업수지에서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

고 있다. 이는 보험금지급 등의 지출요인이 보험료수입 등의 수입요

인보다 항상 많아 만성적인 적자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

보사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보험금지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적자증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1990년 이전에는 장기보험의 해약환급금이 보험영업비용의 10% 내외

에 불과하였으나 90년대 중반이후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IMF체제

가 시작된 1997년에는 23.9%, 1998년에는 30.4%로 증가하고 있는 것

이 적자증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물론 손해보험사의 보험수지

가 대폭 악화된 것은 보증보험사의 발생손해액 증가도 그 주요 요인

이 되고 있다.

한편, 국내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앞서도 지적했

듯이 국내 보험사들은 보험영업에서는 지속적인 적자를 보여 이를 자

산운용수익으로 보전시켜 왔다. 이에 따라 생보사의 경우에는 1980년

대 후반부터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기 시작했으나 1990년대 중반 신설

생보사들의 이연사업비 상각이 시작되면서 업계 전체적으로 누적적자

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다. 특히

IMF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재무건전성이 부각되면서 신설 생보사들은

기존계약의 해약이 증대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산매각

등으로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어 1998년에는 4개의 신설 생보사가

퇴출되기도 하였다. 반면 대형의 기존 생보사(동아 제외)들은 지속적

인 흑자를 시현하고 있어 이들과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신설 생

보사들이 이처럼 부실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도 외형성장 위주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사업비의 초과지출에서 비롯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Ⅱ-4>에서 보듯이 신설 생보사들은 설립이

후 IMF체제 직전인 1997년까지 실제사업비가 예정사업비를 초과(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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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율이 正)함으로써 적자폭을 증대시켜 왔던 것이다. 이러한 보험

영업부문에서의 적자를 자산운용에서 보전해야 함에도 신설사들은 기

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차보증금, 이연자산 등 무수익자산이 많아

자산운용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 자산운용수익률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높은 실효해약율, 모집인의 낮은 정착률 등도

신설사 수익성을 악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Ⅱ -4 > 국 내 생 보 사 주 요 경 영효 율 지 표 추이

(단위 : %)

구 분 1990 1993 1995 1996 1997 1998

자산
운용율

기존사 96.6 96.8 96.3 96.0 95.9 91.8
신설사 83.6 74.6 84.1 88.0 89.5 79.2

계 95.5 93.2 94.0 94.5 94.8 89.8

총자산
수익률

기존사 12.5 11.1 11.2 10.7 11.1 12.2
신설사 9.8 9.4 8.9 9.5 10.8 8.6

계 12.4 10.8 10.8 10.4 11.0 11.6

실효
해약률

기존사 29.4 28.8 24.7 24.7 26.0 28.7
신설사 25.7 35.4 38.4 33.3 36.3 32.5

계 29.2 30.2 27.8 26.6 28.1 29.4

초과
사업비율

기존사 0.1 -1.1 -0.7 -1.3 -1.8 -5.7
신설사 5.2 1.0 4.4 3.3 1.5 -0.3

계 0.4 -0.7 0.7 -0.1 -0.9 -4.7
모집인
정착률

(13회차)

기존사 n .a 19.9 29.0 26.9 23.8 22.6
신설사 n .a 13.4 11.5 10.6 10.7 9.9

계 n .a 17.1 20.2 19.7 18.4 18.5

註 : 1) 기존사는 대한, 제일, 삼성, 흥국, 교보, 동아 6개사임.
2) 초과사업비율 = 실제사업비율 - 예정사업비율

資料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년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연보』, 각년호.

손보사의 경우에는 1980년대 들어 한국보증보험이 설립된 것을 제

외하고는 국내사들의 진입이 없어 생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

인 상황을 보이고 있다. 물론 1990년대 초반에는 자동차보험 부문에

서의 적자 확대로 대폭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1990년

대 중반 자동차보험 요율조정, 손해율 개선 등으로 국내 원수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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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대부분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손보사의 수익성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손해율의 경우 1993년 92.9%를 기점으

로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우리나라가 IMF체제로 진입하면서 대기업들

의 부도사태로 말미암아 보증보험사의 대지급금 증가로 1997년과

1998년에는 손해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원수사들의 손해율은 지

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사업비율이 최근 25% 내외에 달하고 있어

합산비율이 105% 정도에 이르고 있다. 물론 자산운용수익률이 10%내

외에 이르고 있어 당기순이익을 시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손해율 증가, 자산운용환경 급변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표Ⅱ -5 > 국 내 손 보 사 주 요 경 영효 율 지 표 추이

(단위 : %)

구 분 1990 1993 1995 1996 1997 1998

손해율

원수사 42.6 93.8 80.4 78.9 78.8 78.8
보증사 89.7 84.3 96.8 103.9 267.2 305.6
재보사 70.7 86.8 72.1 80.8 89.5 73.5

계 47.3 92.9 80.9 80.1 87.3 89.6

사업
비율

원수사 22.8 21.5 22.4 26.5 24.7 25.6
보증사 27.1 25.8 20.2 21.3 21.2 21.5
재보사 39.4 31.9 29.3 29.1 28.7 27.2

계 24.0 22.2 22.6 26.4 24.8 25.5

합산
비율

원수사 65.4 115.3 102.8 105.4 103.6 104.4
보증사 116.8 110.1 117.0 125.2 288.5 327.1
재보사 110.1 118.7 101.5 109.9 118.2 100.8

계 71.3 115.2 103.5 106.5 112.1 115.1

자 산
운용율

원수사 83.5 84.1 84.3 84.3 84.1 85.4
보증사 75.9 77.6 74.4 71.9 75.6 60.4
재보사 68.5 66.9 65.2 64.8 60.7 54.2

계 81.1 81.9 82.2 82.3 81.9 80.9

총자산
수익률

원수사 9.0 10.1 8.7 9.0 9.8 10.7
보증사 11.4 10.3 5.7 5.1 3.8 4 .0
재보사 6.6 8.8 6.9 6.7 8.2 8.0

계 9.0 10.0 8.3 8.5 9.3 9.8

註 : 원수사에는 외국사도 포함됨.
資料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년호.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각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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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구조가 악화될 소지가 있어 회사 자체적인 사업비절감을 통한 지

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손보사들의 경우 비운용자산

인 보험미수금의 규모가 총자산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자산운

용율이 생보사에 비해 10% 이상 낮고 이에 따라 총자산운용수익률도

10% 이상 낮아 보험미수금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總資産利益 率 (ROA, Re turn o n As s e ts ) 推移

총자산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얻어지는 수치로

특정금융기관이 총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즉, 금융기관이 보유자산을 대출, 유가증권 등에 운용해 실

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순익을 창출했는가를 가리킨다. 금융기기관의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서 얻는 총이익에서 각종 충당금과 법인세를

공제해서 산출되는 것으로 부실채권에 따른 대손상각액이 적을수록

커지게 된다.

국내 금융기관들의 1990년대의 ROA추이를 살펴보면 1996년까지는

은행이 타 금융권에 비하여 비교적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였고 보

험의 경우에는 손해보험이 1990년대 초반 자동차보험에서의 적자 확

대로 타 금융권에 비해 ROA가 낮아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낮게 나타

났다. IMF체제 직후인 1997년 이후 대기업들의 부도사태와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금융기관의 ROA도 악화되기 시

작하여 증권의 경우 1997년에는 총자산의 10% 이상에 달하는 당기순

손실을 시현하기도 하였으나 1998년 이후 증권시장의 활황으로 큰 폭

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여 ROA가 (-)에서 (+)로 반전되었다. 생명보

험의 경우에는 1990년대 들어 은행, 증권이나 손보에 비해서 안정적

인 자산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8년에는 대한생명의 대규모

적자로 ROA가 -3.7%로 악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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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6> 국 내 금융 기 관 별 ROA 추 이

(단위 : %)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시중은행 0.54 0.54 0.41 0.40 0.28 0.23 -0.9 -2.99
지방은행 0.89 0.68 0.67 0.53 0.56 0.47 -1.17 -5.83
일반은행 0.59 0.56 0.45 0.42 0.32 0.26 -0.89 -3.25
증 권 -0.05 1.73 2.88 2.04 -2.44 -2.43 -12.54 1.15
생명보험 0.16 0.25 0.29 0.24 -0.06 0.03 0.13 -3.70
손해보험 0.55 -0.55 -2.46 -1.12 1.54 0.69 0.33 1.17
보 험 0.21 0.15 -0.08 0.04 0.20 0.14 0.17 -2.77

註 : 1) ROA=당기순이익/ 총자산×100
2) 생명보험은 기존 6개사(대한, 제일, 삼성, 흥국, 교보, 동아), 손해보험은 원

수사를 기준으로 한 것임.
資料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1999. 6., 증권감독원, 『증권조사월보』, 각년호.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년호.

3) 自己資本利 益率 (ROE, Re turn o n Eq uity) 推 移

자기자본이익률은 투하한 자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는

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의 수익성 내지 영리성을 나타내는 지표

가 되며 이 비율이 크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기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업은 장래의 일정기간에 달성해야 할 이익목표로서

ROE를 정하고 이것에 의거하여 수익·비용·투하자본을 계획하고 통

제하면서 영업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의 1990년대의 ROE추이를 살펴보면 IMF체제가 시

작되기 전인 1996년까지는 은행산업이 증권산업이나 보험산업에 비해

ROE의 변화가 적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았다. 보험산업은 1995년

이후 타 금융산업에 비해 ROE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손해보험산

업은 1995년 이후 손해율 개선, 자동차보험 요율조정 등으로 지속적

으로 경영상태가 개선되어 ROE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IMF체

제 직후인 1997년 이후 대기업들의 부도사태와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금융기관의 ROA도 악화되기 시작하여 증권

의 경우 1997년에는 ROE가 -42%에 이르기도 하였으나 1998년에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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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시장의 활황으로 ROE가 (+)로 반전되었다. 은행의 경우에도 대기업

의 부도에 따른 적자확대, 대손충당금의 추가적립 등으로 1998년에는

사상최악의 적자를 기록하여 ROE가 -50%를 상회하기도 하였다. 생명

보험의 경우에는 IMF체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받아 1997

년에는 신용금고를 제외하고는 ROE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Ⅱ -7> 국 내 금 융기 관 별 ROE 추 이

(단위 : %)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시중은행 6.42 6.88 5.80 6.17 3.91 3.49 -14.09 -48.63
지방은행 7.18 5.87 6.36 5.73 5.63 5.41 -14.77 -87.40
일반은행 6.58 6.69 5.90 6.09 4.19 3.80 -14.18 -52.53
증 권 -0.12 4.18 6.52 4.98 -6.38 -7.28 -41.89 5.04
생명보험 10.77 15.02 16.28 13.34 -5.37 5.67 12.95 -
손해보험 6.95 -9.28 -47.7 -18.4 26.78 14.81 7.96 13.97
보 험 9.26 6.95 -3.36 1.87 11.23 11.96 10.59 -

註 : 1) ROE=당기순이익/ 자본총계×100
2) 생명보험은 기존 6개사(대한, 제일, 삼성, 흥국, 교보, 동아), 손해보험은 원

수사를 기준으로 한 것임.
3) 1998년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대한생명의 대폭적자로 자기자본이 마이너스

(-)로 전환되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계산 불가.

2. 國 內 保 險産 業의 位置

가 . 世界保 險市場에서의 우 리나라 保險産業 의 位置

세계 보험산업은 1950년 이후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율을 보여왔

고, 특히 1985년에서 1995년까지는 연평균 13%의 성장율을 보여 한자

리수의 증가율을 보인 세계 경제성장율을 크게 앞서고 있다. 세계보

험시장이 이와 같이 높은 성장율을 보인 원인으로는 개발도상국의 급

속한 경제성장과 보험수요의 증대, 소비자의 저축수요에 부응한 생명

보험상품의 개발, 경제·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의 증대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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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의식의 고양,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새로운 보험수요증대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1998년 세계 보험시장의 규모는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2조 1,550억달

러로 전년대비 2.3% 성장하였다. 생명보험은 4.1% 성장한 1조 2,640억

달러, 손해보험은 0.1% 감소한 8,910억달러를 기록하여 생/ 손보 비중

이 각각 59%, 41%에 달하고 있다.

<표 Ⅱ -8 > 세 계 보 험 시 장 개 관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계

수입보험료 비중 수입보험료 비중 수입보험료 비중

미 주 378,725 30.0 439,133 49.3 817,858 37.8
유 럽 402,348 31.8 297,126 33.3 699,474 32.4
아 시 아 439,020 34.7 132,252 14.8 571,272 26.7
아 프 리 카 21,668 1.7 7,125 0.8 28,793 1.3
오세아니아 22,396 1.8 15,476 1.7 37,872 1.8
전 세 계 1,264,157 100.0 891,112 100.0 2,155,269 100.0

資料 : Swiss Re. 『Sigma』N o.7/ 1999

세계 보험시장 규모를 지역별로 보면 미주, 유럽, 아시아, 호주, 아

프리카의 순서이며, 이중 생명보험시장은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

카 등의 순이고, 손해보험시장은 미주, 유럽, 아시아, 호주 등의 순서

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의 여러 대륙중 아시아 시장의 성장율이 가장

높으며 성장 잠재력도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아시아 시장

이 세계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19.8%에서 95년 35.3%

로 큰 폭으로 성장하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큰 폭으로 감

소하여 1998년 현재 26.7%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생명보험시장의 비중은 1985년 30.1%에서 1995년

47.5%로 증가하였으나 1998년에는 34.7%로 크게 하락하였다. 손해보

험시장의 비중은 1985년 10.9%에서 1995년 18.6%로 증가하였으나

1998년에는 14.8%로 다소 하락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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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장의 규모는 크게 위축되었으며, 특히 생명보험시장에서의 감

소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9년 이후 외환위기를

겪은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아시아의 보험

산업도 조만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 Ⅱ -9> 1998년 수 입 보 험 료 기 준 국 가별 순 위

(단위 : 백만달러, %, 달러)

국 가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보험료순위

보험침투도 보험밀도
생보 손보 계

미 국 736,470 34.17 2 1 1 8.65 2,723
일 본 453,093 21.02 1 2 2 11.73 3,584
영 국 181,045 8.40 3 4 3 12.09 2,859
독 일 136,691 6.34 5 3 4 6.31 1,653
프 랑 스 116,640 5.41 4 5 5 7.95 1,962
이탈리아 57,945 2.69 7 6 6 4.92 1,002
한 국 47,989 2.23 6 12 7 13.87(2) 1,034(20)
캐 나 다 43,123 2.00 12 7 8 7.14 1,425
네덜란드 37,021 1.72 9 8 9 9.79 2,360
호 주 34,383 1.60 10 11 10 9.96 1,931

註 : ( )안은 세계 보험시장에서의 순위임.
資料 : Swiss Re. 『Sigma』N o.7/ 1999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보험료규모(FY 98기준)에서 세계 전체(2조

1,550억달러)의 2.23%(480억달러)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 7위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국내총생산대비 수입보험료비율(보험침투도 : Insurance

Penetration)도 13.9%로 남아프리카공화국(20.6%)에 이어 세계 2위 수

준이며, 국민1인당 보험료를 나타내는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는

1,034달러로 세계 20위 수준에 달하고 있다.

나 . 國民經 濟에서의 保險産 業의 位置

보험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정에 있어 산업위험보장기능, 사

회보장기능 및 산업자금조달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정부나 기업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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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활보호 역할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험산업은 개인의 안정적인 경

제생활과 기업의 산업위험을 보장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이 경제활동에

전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왔던 것이다.

<표 Ⅱ -10 > 정 부의 사 회 보 장지 출 과 민 영보 험 의 보 험금

(단위 : 억원, %)

구 분 1970 1980 1985 1990 1995 1996 1998
사회보장지출ⓐ 252 5,060 8,392 29,923 75,540 96,566
보
험
금
ⓑ

생명보험 57 3,105 24,898 90,940 224,042 245,451
손해보험 63 1,081 6,050 20,856 56,480 63,307
소 계 120 4,186 30,948 111,796 280,523 308,758

ⓑ/ ⓐ(%) 47.6 82.7 368.8 373.6 371.4 319.7

資料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각년호,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년호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액은 급속히 증가하여 1996년도에는 약 31조

원에 달하였는데 이것은 국가의 사회보장지출액과 비교하면 약 3.2배

에 달하는 규모이다.

<표 Ⅱ -11> 은 행 과 보 험 의 산 업자 금 지 원 규모 비 교

(단위 : 억원, %)

구 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8
은행ⓐ 7,224 29,035 122,044 338,107 740,286 1,110,272 1,447,674

보
험
ⓑ

생명보험 60 145 4,756 30,715 93,990 162,916 244,989
손해보험 1 41 297 497 4,428 5,414 10,574

소 계 61 186 5,053 31,212 98,418 168,330 255,563
ⓑ/ ⓐ(%) 0.8 0.6 4.1 9.2 13.3 15.2 17.7

註 : 은행과 보험의 기업대출 실적기준임.

資料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호,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년호.

또한 보험산업은 경제개발초기의 자금부족기에 안정적인 자금공급

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각종 국·공채인수를 통한 정부의 재정

자금조달 및 통화조절정책에 기관투자가로 참여하여 그 역할을 수행

해 왔다. 특히, 생명보험은 계약기간이 長期이므로 은행과는 달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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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조달원 자체가 長期資金의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자금의 운용도 장

기산업자금 지원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은행의 산업자금에 대한

보험의 산업자금 규모는 1970년 0.8%, 1980년 4.1%, 1990년 13.3%, 19

95년 15.2%, 1998년에는 17.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고용증대 측면에서 보험산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보

면 우선, 임직원 및 모집인 수는 1980년 약 13만명, 1990년 약 35만명,

1996년 약 40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리점 수도 1980

년 1,566개, 1990년 26,228개, 1998년 62,179개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1980년에는 0.7%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에는 1.8%, 1997년에는 2.2%까지 증가하였다(대

리점 종사자수는 파악이 곤란하여 대리점수를 그대로 사용). 이와 같

이 보험산업은 고용측면에서도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표 Ⅱ -12 > 국 내 보 험 산업 종 사 자 수

(단위 : 억원, %)

구 분 1980 1985 1990 1995 1998
보험회사수

(개)
생보 6 6 30 33 29
손보 15 15 16 17 16

임직원수
(명)

생보 9,395 21,178 36,668 57,768 38,726
손보 6,907 11,445 19,811 26,749 25,443

모집인수
(명)

생보 86,127 172,575 245,794 349,206 246,193
손보 10,650 17,630 44,863 91,942 87,776

대리점수
(개)

생보 - 28 2,160 8,862 11,106
손보 1,566 11,499 24,068 38,252 51,073

資料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년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연보』, 각년호.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각년호.

다 . 金融産 業에서의 位置

정부는 1970년대부터 금융자금의 조달창구를 기존의 은행중심에서

보다 다원화, 전문화하고 사금융제도의 제도금융화를 적극 추진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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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투자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비은

행금융기관이 신설되거나 정비되었다. 이에 따라 연간 금융저축잔액

을 기준으로 한 전체금융산업에서 제2금융권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

대하기 시작하였는데 1970년대 보험을 비롯한 제2금융권의 비중은

20%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1983년에 처음으로 은행을 추월한 이후

1985년에는 54%, 1990년에는 57%, 1995년에는 69%, 그리고 1998년에

는 72%까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산업의 비중도 증가하기 시작

하여 1970년에는 그 비중이 5.0%에 불과하였으나 그후 지속적으로 증

가하여 1988에는 13.8%까지 증대하였다. 그후에는 점차 감소하기 시

작하였지만 1998년말 기준으로 10.6%를 차지하여 제2금융권 중에서

투자신탁, 금전신탁 다음으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Ⅱ -13> 총 저 축 대 비 금 융 기관 별 저 축 비중 추 이

(단위 : %)

구 분 1980 1985 1988 1990 1993 1995 1996 1997 1998

은
행

은행저축 45.9 34.5 28.8 21.9 19.6 18.6 18.2 19.4 23.9
CD 0 1.8 1.4 2.8 3.9 4 .5 4 .1 3.0 1.8
소계 45.9 36.3 30.2 24.7 23.5 23.1 22.3 22.4 25.7

2
금
융
권

금전신탁 5.6 6.7 10.8 12.7 18.7 23.9 23.5 23.2 17.4
보 험 6.1 11.8 13.5 11.8 11.7 11.0 11.0 11.3 10.6
종 금 11.2 11.7 10.4 9.4 8.7 9.4 10.9 10.1 4.7
상호금융 5.2 5.2 6.4 5.1 6.2 5.9 6.1 6.3 7.4
신용금고 2.1 4.7 4.0 3.7 4.4 4 .1 3.8 3.2 2.8
신 협 3.4 3.3 4.0 3.5 4.2 4 .1 4 .3 4.3 4 .8
투자신탁 3.4 9.7 9.6 9.9 11.1 9.9 9.1 9.9 22.5
기 타 0.7 0.5 1.2 0.8 1.0 0.9 0.9 1.0 1.9

소계 37.8 53.6 59.9 56.9 66.0 69.3 69.4 68.3 72.1
기 타* 16.3 10.1 9.9 18.4 10.5 8.1 8.3 8.1 2.2

註 : 기타는 유가증권(채권 및 주식의 합계)에서 부문간 거래를 차감한 것임.

資料 :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 각년호.

보험산업의 본질은 다수의 계약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아 소수의 보

험사고 발생자에게 주는 것이지만, 적극적 의미에서는 투자활동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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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금융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생명보험분야에서 계약자로부터 예치

받은 금액(은행의 경우 예금액에 해당)을 나타내는 보험계약준비금은

1999년 3월말 현재 95조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국내 보험사들의 총자산은 1999년 3월말 현재 약 115조원으로

서 그중 70% 이상을 대출과 유가증권에 운용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

의 총자산은 1999년 3월 현재 92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대출채권에

38.4%인 35조 4천억원, 유가증권에 35%인 32조 3천억원이 운용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22조 4천억원으로 대출채권에 15.8%

인 3조 5천억원, 유가증권에 42.3%인 9조 5천억원 정도가 운용되고

있다.

보험회사는 대출시장에서는 기업과 가계를 위한 장기자금의 공급자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증권시장에서는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험산업의 가계성보험의 성장속도를 고려할

때 국내 금융시장에서 자금공급자 및 기관투자가의 역할은 앞으로 더

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Ⅱ -14 > 국 내 보험 사 자 산 운용 현 황 (1999 . 3월 현 재 )

(단위 : %)

구 분
운 용 자 산 기 타

자 산 합 계
현·예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부동산

생명보험
금 액 65,074 323,006 354,273 86,438 94,193 922,985
구성비 7.1 35.0 38.4 9.4 10.2 100.0

손해보험
금 액 27,633 94,806 35,484 23,553 42,818 224,295
구성비 12.3 42.3 15.8 10.5 19.1 100.0

합 계
금 액 92,707 417,812 389,757 109,991 137,011 1,147,280
구성비 8.1 36.4 34.0 9.6 11.9 100.0

資料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연보 』, 1999.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199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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